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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나눔으로

2017년 1월 27일 정확히는 설 하루 전 날이다. 몇 년에 걸친 도전으로 드디어 컴활1

급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확인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다.

다들 50나이에 편하게 직장생활하면 되지 뭐하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자격증을 준

비한다고 신경 쓰고 힘들게 사느냐고 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육실무원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담당 업무는 정

보, 과학이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엑셀이나 엑세스 등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

지만 사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함수면 충분하다. 그나마 엑세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 
자격증

정순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결혼 후 시어른 병간호, 육아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10년 넘

게 지내다 예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어느 날 상공회의소 자격증

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다.’바로 서점에

서 워드프로세서1급 책을 구입해서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전업주부인 나로써

는 공부를 할수록 뭔지 모를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고 혼자 독학으로 필기 1번, 실기 

두 번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날로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냥 그

렇게 흘려보내던 시간이 아까웠다. 그러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초등학교 실무원 자

리에 한번 도전해보라는 권유가 있었고 그렇게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그

냥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좋았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 관련 다른 자

격증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정비, 네트워크, 정보처리, 인터넷검색사 등등 하

나씩 하나씩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 처음 발령받은 학

교는 부산 대변항에 있는 전교생 100명 남짓되는 조그마한 시골학교였다. 학부모 

직업이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 또는 횟집을 운영하는 마을이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주위에 학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개설해도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학생들이 적다보니 오려고 하는 강사가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교장선생님을 찾아

가서 무료 컴퓨터 자격증반을 개설하겠다고 상의를 드렸고 그렇게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부터 하나씩 시작했다. 

지금은 단일등급인 워드프로세서3급부터 시작을 해서 그해 졸업생인 6학년 12명 

중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자격증반은 선생님 반도 개설이 되

었고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들 역시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워드프로세서1급, 컴활2

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단녀’ 자존감을 높여준 자격증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번씩 학교에 오실 때 마다 일부러 찾아오셔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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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다고 인사하고 가실 때면 그 무엇보다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그 뒤로도 학교를 

전보할 때까지 이어졌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설명회 행사에도 초대되어서 참가하

기도 했었다. 자격증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전업주부로 있다가 다시 시작한 직장에서 나이도 있는데 뭘하

겠냐는 걱정 섞인 차가운 시선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바라보

는 시선들이 따스하게 바뀌어 가고 나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져갔다. 

그렇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컴퓨터활용능력1급에 대한 도전이 숙제처럼 자리잡

고 있었다. 어렵고 합격률도 낮다고 하는 컴퓨터활용능력1급 주위에서 그 만하면 

됐다고 뭘 그리 힘들게 도전하냐고 했지만 나로서는 어쩌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

다.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한지 3주 필기는 한 번에 붙었다. 그렇지만 실기가 만만

치 않았다. 계속되는 도전에도 엑셀이 합격이면 엑세스가 불합격 엑세스가 합격이

면 엑셀이 불합격이었다.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쉬었다 반복

하기를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지난해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쩌면 상공

회의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한명이 아닐까 싶다. 

도전은 맹목적일 때 더 강한 빛을 발하기도 한다고 한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도

전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 

요즈음도 한번씩 그때 자격증 공부했던 선생님들을 만나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 한다. 

그때 자격증이 많은 자신감을 주었다고. 지금도 동료 특히 학생들에게 자

격증에 도전하라 말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주위에서‘자격증 전도사’냐고 그런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격증에 대한 중

요성을 알릴 것이다. 50대에 취득한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은 또 한 번 나의 존

재 가치와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자격증은 내 삶의 일부이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훌륭한 나의 스승이다. 나의 자격증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